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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리 5‧6호기 공론화위원회 원전 전문가 참여 등 관련
(7.25일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매일경제, 한국일보, 서울신문, 이데일리 등)  

□ 보도내용

❖ 7.25일자 매일경제, 서울신문 등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

중 “원전 에너지 전문가 제외”되었으며 “3개월 만에 국민이 납득하고

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“이라고 보도

□ 설명내용

ㅇ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,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

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

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임

ㅇ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

사람 중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

     ※ 6.27일 브리핑, 7.7일 보도자료 배포

- 이후 분야별 기관 단체의 추천, 찬 반 양측의 제척의견 수렴 등을

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음

보도설명자료 (배포) 2017. 7. 26(수)

즉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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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공론화 방식에서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

-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

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,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임

ㅇ 공론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신속한 

추진이 바람직

- 공론화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학습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

지원할 예정이며,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

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임


